
우리의 힘으로:
오늘의 배출량을 감축하고

내일을 약속하라

2024 스코어카드: 보험, 기후 변화, 에너지 전환
Dave Jones & Louise Pryor 서문
December 2024



스코어카드는 IOF 캠페인에서 발간하는 보험,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전환에 관한 8번째 연례 보고서이다.

스코어카드는 전 세계 보험 산업이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앙을 촉진하거나 방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한다. 올해의 보고서는 20년간의 기후 
귀속 과학이 오늘날의 보험 위기에 대해 무엇을 
밝혀내는지 살펴보고, 화석 연료와 재생 에너지 
분야의 총 원수보험료 현황을 조사하며, 30개의 
주요 원수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석탄, 석유, 가스 
정책을 분석한다. 더 나아가 Insure Our Future는 
최초로 입법자와 규제 기관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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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위험 수준인 1.5°C를 넘어선 첫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1.5°C에서 2°C 사이에서 돌이킬 수 없는 티핑포인트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만큼, 1.5°C를 초과하는 '오버슈트'의 정도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Insure Our Future 캠페인은 지구 온난화 1.5 ℃ 제한 목표를 위해 보험사를 
대상으로 석탄, 석유 및 가스 보장을 중단하길 촉구한다. 캠페인 참여 단체 및 
스코어카드 공동 발간 기관은 다음과 같다: 

공동 발간 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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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오늘날의 보험 위기는 과거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

금세기 발생한 기상 관련 보험 손실의 3분의 1 이상이 
기후변화로 발생

보험 보장에 대한 약속이 무너지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대가를 치르는 전 세계 사람들

지역사회 보호와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예방을 위한 
빠른 탈탄소화 촉구

오늘의 배출량을 줄여 내일의 지역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보험산업

제네랄리Generali의 과감한 조치, 1년간 정체된 보험 인수 
성과 마무리 

평가 점수표

한눈에 보기

메탄 LNG 확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는 외면하는 
보험산업

화석 연료 보험료의 30%에도 못 미치는 재생에너지 
보험료, 에너지 전환에 걸림돌 우려

2%의 의문: 보험사들은 왜 청정 에너지 기회를 
외면하고 기후 파괴를 선택하는가?

보험사에게 바라는 Insure Our Future의 요구 사항

입법자와 규제 당국: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지금 행동하라

규제 조치를 위한 세 가지 시나리오

정책 권고: 우리의 힘으로 내일을 약속하라

부록: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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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Dave Jones, Dr Louise Pryor 데이브 존스, 루이즈 프라이어 박사 작성

기후 변화로 인한 보험 업계 위기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규제 전문가이자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서 저자는 기후 변화가 전 세계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위험 지점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다.

보험은 일종의 조기 경보 시스템과 같다. 보험 보장 범위는 축소되고 급등하는 보험료는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 이러한 위험 신호는 전 세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들은 호주, 유럽, 북미의 기후 위험 지역에서 사업을 철수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저개발 국가는 기후 재해에 대한 보험 보장을 애초에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험 업계는 여전히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 연료 산업의 확장에 막대한 투자를 유지하고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행태는 보험 산업의 장기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역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불공정한 부담을 안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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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리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위험으로 인한 예상 손실을 분석하고 수치화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이들에 따르면 기후 위험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변화와 연쇄적인 시스템 
붕괴가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규제 당국은 보험사가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보험 인수와 투자 전반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가능한 과학 기반 단기 목표를 통해 장기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보험 업계는 사회의 위험 관리자이자 주요 투자자로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책임이 있다. 보험사들은 화석 연료 확장을 계속 지원하여 사업 모델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것을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빠른 전환을 추진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기후 변화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보험사들은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인수를 중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1.5°C 전환 경로에 맞춰 사업 운영을 신속히 조정해야 한다. 또한 
청정에너지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기후 리스크를 평가·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규제 당국은 보험사들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커뮤니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다. 보험 업계는 과거 건축법 및 작업장 안전 
규정을 개선하며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해온 바 있다. 이제 기후 변화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앞으로 몇 년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보험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일부는 변화를 지연시키거나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려 할지 모르지만 기후 변화는 정치적 편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보험 산업이 기후 과학에 기반하여 사업 모델을 재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제시한다. 행동의 방향은 분명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길을 택할 용기와 지혜다.

02 Foreword

Dave Jones(데이브 존스)  
전 캘리포니아 보험국장, UC 버클리 로스쿨 기후 
리스크 이니셔티브 디렉터

Dr. Louise Pryor(루이즈 프라이어 박사) 
전 영국 보험수리사협회 및 학회 회장

“보험사들은 화석 연료 확장을 계속 지원하여 사업 모델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것을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빠른 전환을 추진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  …기후변화는 정치적 편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요약

“Our planet’s vital signs are flashing red… 
we are already within the uncertainty 
range for 5 tipping points. Crossing 
them will lead to unprecedented and 
irreversible damage, devastating major 
coastal cities, dieback of major forests 
including the Amazon, and disruption of 
natural rainfall cycles.”

“지구의 생명 신호가 위험 경고등을 켰다. 우리는 
이미 다섯 개 티핑 포인트의 불확실성 범위 내에 
있으며 이를 넘어서면 전례 없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주요 해안 도시를 
황폐화시키고 아마존을 포함한 주요 산림을 
파괴하며 자연 강우 주기를 붕괴시킬 위험을 
초래한다.”

Inaugural Planetary Health Check1

행성 건강 검진

“One thing is clear – we cannot afford 
inaction. Without further measures and 
concerted efforts… insurance against 
climate risks will become less affordable 
and available. Ultimately, we may one 
day go over the insurability tipping point, 
which will no doubt result in a lose-lose 
situation for all stakeholders.”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조치와 공동의 
노력이 없으면 기후 위험에 대한 보험은 점점 
가격이 높아져 접근이 어려울 것이다. 결국 
보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a coordinating body of central banks2

중앙은행 협력 기구인 국제결제은행 

요약

오늘날 전 세계 지역사회를 덮치고 있는 보험 위기는 과거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다. 2024
년이 1.5°C라는 위험 임계치를 넘어설 첫해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위험에 처한 지역사회에 대한 
보장을 축소함으로써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이러한 위험을 더욱 악화시키는 화석 연료 확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보험업의 힘과 그 힘이 얼마나 잘못 쓰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보험사들은 화석 
연료 산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오히려 
기후변화로 인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그 부담을 보험 계약자와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입법자와 규제 당국은 보험료 상승과 보험 보장의 공백 같은 문제는 물론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조치를 미룰수록 지역사회, 특히 미래 세대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직면하게 된다. 
1.5°C 목표 달성과 회복탄력성 확보는 바로 지금, 우리 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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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보험손실은 6,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체 기상 관련 보험 손실액의 3분의 1에 해당한다.3 

에이온Aon, 갤러거 리Gallagher Re, 뮌헨 리Munich Re, 스위스 리Swiss Re, 베리스크Verisk 등 주요 보험사의 손실 
데이터에 동료 검토를 거친 기후 귀속 과학을 적용한 새로운 분석결과는 기후 변화로 인한 막대한 비용이 
지역사회에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평균 300억 달러에 달하는 보험업의 손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보험사와 규제 당국이 화석 연료 배출 문제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보험 손실이 기상 관련 보험 손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치솟는 보험료를 억제하기 위해 탈탄소화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관련 보험 손실 비중은 평균 31%에서 38%로 증가했으며 이 연간 
성장률(6.5%)은 전체 보험 손실 증가율(4.9%)을 크게 앞섰다.⁴ 2022년에는 1,320억 달러의 보험 손실 
중 520억 달러가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다. 이처럼 기후변화 관련 손실이 급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료의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보험 접근성을 높이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탈탄소화가 중요하다.

주요 발견: 

1

2



2023년 28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기후변화로 인한 추정 손실액(106억 
달러)은 이들이 거둔 화석 연료 보험료(113억 달러)에 육박했으며 절반 
이상의 보험사들은 손실액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5 

평가 대상 28개 손해보험사 중 15개사의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액이 화석 연료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석 연료 산업은 구조적 쇠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손해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수익성과 사회 전반에 해를 끼치는 기후 파괴의 
길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전체 사업의 평균 2% 미만을 차지하는 수익을 
위해 화석연료 확장을 지속하고 급성장하는 청정 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하지 않는 점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2023년 재생에너지 보험 시장 규모는 화석 연료 보험 시장의 30%
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 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6 

인슈라모어Insuramore의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 데이터는 하우든Howden의 기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우든Howden 연구에 따르면, 보험 인수 역량 부족으로 인해 203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10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지연될 위험이 있다.⁷ 주요 보험사 중 AXIS 캐피탈AXIS Capital, 아비바Aviva,
뮌헨 리Munich Re만이 화석 연료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원수보험료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받아들인 보험료를 더 
많이 책정하고 있다.8

 지구의 상승 온도가 1.5°C에 임박하고 있으나, 보험사들은 
전세계적으로 위험에 처한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화석 연료 
사업 확장을 지원하면서 위험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 및 규제 
조치가 시급하다. 

보험사들은 기후 위험을 악화시키면서도 정작 위험에 대한 보장은 제한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제네랄리Generali는 석유 및 가스 
사업 확장에 대한 보험 제공을 대부분 중단하여 보험업의 악순환을 끊은 최초이자 유일한 보험사다.⁹ 그 
결과, 제네랄리Generali는 Insure Our Future의 화석 연료 제한 정책 스코어카드에서 알리안츠Allianz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티핑 포인트가 다가오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입법자와 규제 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

0706

1.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험그룹에 대한 감독 체계와 자본 기준에 기후 리스크를 
통합하여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2. 보험사의 안정성과 보장 능력 확보를 위해 기후 리스크 관리와 이에 상응하는 완화 
조치를 감독하십시오. 특히 화석 연료에 대한 보험과 투자가 기후 위기를 어떻게 
악화시키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개인, 기업, 지역사회가 초래하지 않았고 관리 능력이 제한적인 리스크와 비용을 
떠안지 않도록 기후 리스크와 비용의 공정한 배분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십시오. 
 

4. 보험사가 물리적 리스크, 전환 리스크, 투자 포트폴리오, 보험 접근성, 화석 연료 
확장에 대한 인수 현황을 공개하도록 요구해 데이터 투명성을 의무화하십시오.   
 

5. 티핑 포인트를 포함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복잡한 요소들을 반영한 과학 기반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의무화하십시오.   
 

6. 보험사를 대상으로 1.5°C 목표와 연계된 전환계획을 수립, 이행 및 공개하도록 
요구하십시오.  해당 계획에는 배출량 감축을 우선시하고 화석 연료에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명확히 보여주는 단기 및 장기 목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7. 보험사의 안정과 건정성을 보장하고, 보험사가 금융 시스템에 초래하는 위험을 
고려해 화석 연료 사업에 대한 자본 요건을 강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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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e Our Future는 보험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이 1.5°C 목표 달성을 위해 과감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34페이지 참조)

 “ 화석 연료 사업은 여전히 막대한 이익과 보조금을 거두고 있다. 한편, 일반 
사람들은 보험료 인상부터 생계 위험 등 기후 위기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UN Secretary General António Guterres, Sep 202410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2024년 9월)



오늘날의 보험 위기는 과거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

기상 관련 손실은 대개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는 과거 온실가스 배출이 오랫동안 
보험료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해왔음을 보여준다. 기후 위기가 초래한 보험 위기로 가시화되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기후변화가 과거 손실에 미치는 영향에 의문을 제기했다. 올해 초 호주 정부 조사에서 
알리안츠Allianz, 스위스 리Swiss Re, 로이드Lloyd가 제출한 진술서에서 볼 수 있듯이¹⁴ 과거 손실 데이터만으로는 
기후변화가 위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 과거에는 500년 또는 1,0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극한 기후 현상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짧은 기간을 다루는 
보험사의 손실 데이터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¹⁵ 뉴먼Newman과 노이Noy의 메타 연구는 과거 기상 
데이터와 고급 기후 모델링을 결합하여 변화하는 기후 위험에 대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보험사들은 기존 접근 방식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했고 예측 모델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오늘날 배출량을 과감히 줄이지 않으면 내일의 인류와 경제, 생명에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기후 과학자들의 일관된 경고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람들은 이미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보험사들은 손실로부터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료 경제성과 접근성에 대한 위기를 촉발했다. 또한 스위스 리Swiss Re

는 2023년 극심한 기상 재해로 인한 총 경제적 손실 중 단 38%만이 보험 처리된 것으로 추정하며¹⁶, 이는 
대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가장 적은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불공정한 비용 부담을 강조한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구가 과열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는 보험 산업의 현실을 다룬다.

6.5%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의 
연간 증가율

금세기 발생한 기상 관련 보험 손실의 3분의 1이상이 기후변화로 발생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된 메타연구에서 뉴먼Newman과 노이Noy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분석했다.¹¹ 이 연구를 바탕으로 Insure Our Future가 SEO 암스테르담 경제학Amsterdam Economics에 
의뢰해 진행한 추가 연구는 에이온Aon, 갤러거 리Gallagher Re,뮌헨 리Munich Re, 스위스 리Swiss Re, 베리스크Verisk 등 
주요 5개 보험사의 손실 데이터를 활용해 기후 변화로 인한 글로벌 보험 손실액을 최초로 추정했다. 

분석 결과,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보험 손실액은 4,750억~7,2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연평균 30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림 1). 약 6,000억 달러에 
달하는 총 손실액은 지난 20년간 발생한 모든 기상 관련 보험 손실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¹²

연간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5년 이동 평균을 적용한 결과, 지난 10년간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이 전체 
기상 관련 보험 손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에서 3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은 전체 손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각각 연평균 6.5%와 4.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¹³  
2022년에는 전체 1,320억 달러 중 520억 달러가 기후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손실로 추정된다.

$30B
연간 기후 변화로  
인한 보험 손실

도표 1: 기후변화로 인한 보험 손실은 총 6,000억 달러로 전체 기상 관련 보험 손실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며 
(2002~2022년)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a) 2002-2022년 연간 기후변화 관련 보험 손실액

* 데이터는 에이온Aon, 갤러거 리Gallagher Re,뮌헨 리Munich Re, 스위스 리Swiss Re, 베리스크Verisk의 보고된 수치를 바탕으로 하며, 뉴먼Newman과 노이Noy(2023)의 기후 귀속 방법론을 사용해 분석

누적 손실
최대 귀속 손실 

최소 귀속 손실
추정 귀속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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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계속)

(b) 연도별 기후변화 관련 보험 손실 비중 (단위: 10억 달러)

(c) 지난 10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이 차지하는 비중 (5년 
이동평균)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전체 기상 관련 보험 손실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누
적

 미
화

(U
SD), 10억

 달
러

(막
대

)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U
SD

 b
illi

on
s

“ 로이드Lloyd’s와 스위스 리Swiss Re가 제시하는 보험 
손실 증가 원인은 인과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와 지난 15년간 기후 귀속 과학이 밝혀낸 
사실을 보여준다. 기후 변화의 영향은 단순히 
현재와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1세기 
내내 위험을 증가시키고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왔다. 금융 감독 기관은 독립적인 기후 
과학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의 실제 비용과 
위험을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위기가 보험사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Professor Ilan Noy(일란 노이 교수), 재난 및 기후 변화 
경제학 석좌 교수,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 소속, Nature에 
게재된 기후 귀속 메타연구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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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 현상의 악화는 각국의 보호 수준에 따라 전례 없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지도에 표시된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는 
스페인, 네팔, 나이지리아, 니제르, 차드, 카메룬의 홍수, 멕시코, 칠레, 
사헬 지역의 폭염, 그리고 필리핀의 태풍 '가에미'가 포함된다.

 기후 재난의 해

범례
   인적 영향
  보험 산업 및 경제 영향
 기후 연관성 보고 

앨버타, 캐나다

재스퍼 산불과     
캘거리 우박 폭풍  
100m 높이의 불길과 골프공 크기의 우박 
(7~8월)

    많은 주택 파괴 및 영향을 받음
  35억 달러 이상의 보험 손실 
  극한의 더위 발생 가능성 2배, 폭풍의 
주기가 길어짐

루이지애나, 미국

허리케인 프란신  
2등급 허리케인, 100mph(160m/h)의 
바람 (9월)

  40만 명 이상 정전 겪음 
  15억 달러 보험 손실 초래 
  24시간 동안 35mph (56km/h)  
강우 악화 

히우그란지두술주, 브라질

대규모 홍수  
11일 동안 420mm의 강수량 (5월)

   181명 사망
   손실 총 70억 달러, 보험 손실 총 20억 달러
 홍수 재발 가능성 2-3배 상승 

영국

폭풍 헨크  
4개월 평균 강수량의 150%가 며칠 만에 
내리는 현상 (1월)

   10억 달러 이상의 농작물 손실
  1억 9천만 달러 보험 손실
  80년에 한 번 내릴 강우가 20년에 
한 번 꼴로 발생 

자메이카

허리케인 베릴  
기록상 가장 빠른 5등급 허리케인 (1월)

   10명의 사상자 발생
  4억 달러 보험액 손실
  높은 해수면 온도

독일 남부

폭풍과 홍수  
72시간 동안 135mm 강수량 (5월)

   5명 사망, 마을 전체 대피 
   5억 달러 총 손실, 22억 달러 보험 손실
  강수량 10% 증가 

중국

대규모 홍수  
허난성 지역에서 기록된 역대 강수량 
(4-5월)

    300만명 영향, 322명 사망
  4억 4천만 달러 보험 손실
   우기 이전에 홍수 발생 

인도

극한 폭염 
37개 도시에서 섭씨 45도 초과 (4월-6월) 

   143명 사망, 6억명 이상 영향
   시범사업으로 약 5만 명 여성에게  
더위 소액보험 보험금 지급

  폭염 발생 확률 3배 증가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예상치 못한 홍수 (4월)

   4명 사망, 주택 파괴
   83억 달러 총 손실, 
28억 달러 보험 손실

  강수량 10-40% 증가

탄자니아 & 케냐

열대성 사이클로 히다야와 이알리 
36시간 동안 316mm의 강수량 
(3년 치 강수량에 해당, 5월)

   283명 사망, 50만명의 이재민
   3억 6천만 달러 공공 인프라 비용
   해당 지역에서 최초로 기록된 열대성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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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기록상 가장 더운 해이자 지구 온도가 처음으로 1.5°C 이상 상승한 첫해로 기록될 것이다.¹⁷ 
기후 변화로 발생 확률이 3배나 높아진 극한 폭염은 전 대륙에 있는 약 50억 명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는 참혹했다.¹⁸ 사우디아라비아의 하지 순례 기간 동안 열사병으로 최대 1,300명이 목숨을 
잃었다.19

모든 소득 수준의 국가에서 보험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들이 여전히 가장 큰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

연초 프랑스에서는 1,000개 이상의 지자체가 폭풍과 홍수의 위험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²⁰ 브라질 남부에서는 기후 변화로 2-3배 더 빈번해진 극심한 강우로 
심각한 홍수가 발생해 181명이 사망하고 7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²¹ 캐나다는 
역사상 극심한 이상기후 여름을 겪으며 50억 달러 이상의 보험 손실을 기록했다. 폭우, 우박, 그리고 
극심한 폭염으로 2배 더 자주 발생하게 된 앨버타 산불이 주 원인이었다.22 영국에서는 헨크 폭풍이 
극심한 강우를 동반했는데, 이 강우는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성이 4배나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며 
결과적으로 1억 9천만 달러의 보험 손실을 초래했다.²³ 또한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한 허리케인 
헬렌과 밀턴은 300억~500억 달러에 달하는 보험 손실을 야기했으며 SEO 연구에 따르면 이 중 약 
160억 달러는 기후변화로 인한 것일 수 있다.24

기후 피해가 계속 증가하면서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감당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급격히 오르는 보험료와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호주에서 주택 보험료가 두 자릿수 비율로 급증하고 있다.²⁵ 가장 높은 보험료 인상률을 기록하며 
종종 보험 위기의 진원지로 여겨지는 플로리다에서는 주 의회가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을 
금지했다.26

5B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폭염 발생 가능성 3배 증가

2024 Scorecard

기후변화의 영향은 보험 보호가 미흡한 지역일수록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기후에 취약한 55개 
국가들은 지난 20년간 5,250억 달러의 기후 손실과 피해가 없었다면 지금보다 20% 더 부유했을 것이다. 
²⁹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중 93%가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인도에서 극한 폭염이 6억 명 이상에게 
피해를 주었다.³⁰ 탄자니아와 케냐에서는 보험 보장 비율이 3% 미만에 불과한 가운데 사상 처음 기록된 
열대성 사이클론으로 약 5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31

전 세계 가정은 탄소 오염으로 인한 치솟는 보험료에 허덕이고 있지만 많은 경우 안전망 없이 방치되고 
있다. 보험이 보호 수단이라는 본래의 약속은 무너지고 있다. 동시에 재보험사들은 화석연료 확장에 
지속적으로 가담하며 위험을 더욱 키워 이익을 얻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와 재보험사들은 기후 위험 보장에 대한 보험료 인상과 제한을 통해 여전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32

데이터에 더 부합한 산업 관점은?

“ Rising insurance premiums are a 
kind of carbon price on consumers.”

“ 보험료 인상은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탄소 비용이다.”

Christian Mumenthaler(크리스티안 무멘탈러),
스위스 재보험 前 CEO,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27

“ 그동안 방글라데시 농촌 지역의 수백 가정을 만났다. 이들은 삶과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혁신적인 적응 방법을 개발하고, 태양광 
주택 시스템을 설치하며, 기후 재난이 닥쳐도 삶의 터전을 재건해 
나간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가정들을 기후 재앙으로 내모는 화석연료 사업 
확장으로 이윤을 챙기고 있다. 그 이익 중 단 한 푼도 이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 현상은 기후 정의가 아니라 기후 식민주의라고 
볼 수 있다.”

Sohanur Rahman(소하누르 라흐만), 
YouthNet Global 사무총장

“ Consumers ultimately benefit 
through greater availability and 
affordability of insurance when 
insurers … are free to pursue 
appropriate risk based investing and 
underwriting strategies.”

“ 보험사가 적절한 위험 기반 투자 및 보험 
인수 전략을 자유롭게 추구할 때 소비자는 
더 많은 보험 선택지와 더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누리게 된다.”

American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Association28

미국 손해보험협회 (APCIA)

보험 보장에 대한 약속이 무너지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대가를 치르는  
전 세계 사람들

WHO WILL INSURE  
SOUTH ASIA IF HEAT  
IS UNLIVABLE?
열대화로 인해 남아시아에서 살기 
어려워진다면 누가 이를 보호할 것인가?

보험이 보장되지 
않은 미래

보험이 보장된 
미래

$525B
기후에 취약한  
55개국이 잃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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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보호와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예방을 위한  
빠른 탈탄소화 촉구 

보험사들의 기후 리스크 대응은 악순환에 빠져 있다. 보험사들은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는 화석 연료 확장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그 피해를 겪는 지역사회에 대한 보험 보장은 줄이고 있다. 이 악순환은 보험료 상승과 가입 
제한을 초래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다. 

미국,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 보험 시장이 붕괴되는 현상은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 압박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보험 가입을 전제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보험 보장이 불확실해지면서 주택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는 은행과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³⁴ 전 세계 주거용 부동산 가치의 10분의 1, 약 25조 달러의 
자산이 기후변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지연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 여파를 시사한다. ³⁵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회복력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지만 탈탄소화와 병행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적응과 회복력의 효과가 감소하며 
일부 생태계는 이미 적응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³⁶ 기후 회복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부유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기후 안식처"로 선택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이 허리케인 헬렌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사례는 지구 온난화 앞에서 준비나 재정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³⁷

지구 상승 온도가 1.5°C를 넘어서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 티핑 포인트를 촉발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³⁸ 
해류와 산호초의 붕괴, 북극 빙하 용해,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등 지구 시스템의 비선형적인 변화는 
연쇄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적응하거나 보험으로 보호하기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미 가속화되는 피드백 루프도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다. 덥고 건조한 환경은 대형 산불을 일으키고 더 
많은 탄소를 방출해 심각한 더위와 화재를 유발한다.³⁹ 최근의 한 보험계리 보고서는 '지구적 파산'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문명이 파산하는 것과 유사하며 구제금융의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⁴⁰

보험산업의 갈림길 

화석연료 제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회복력 지원
화석연료 확대 

지원

지역사회가 아닌 
오염자가 기후 

손실 보상

기후 위험 보장 
축소

재정적 손실과
 반복되는 

충격에 직면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미래

보험이 보장된 
미래보험사

새로운 정책과 규제 필요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 촉진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

회복에 필요한 
더 많은 자원과 

시간 확보

기후이변으로 
발생하는 
비용 제한

더 많은 보험을 
더 저렴하게 이용 

“ 지난 허리케인 시즌 동안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의 강도와 빈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직접 목격했다. 보험사들은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길 좋아한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을 위해 특정 유형의 지붕을 설치하거나 집의 여러 부분을 
수리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하지만 진정한 리스크 관리는 주 원인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MacKenzie Marcelin(맥켄지 마르셀린),  
플로리다 거주자, Florida Rising의 기후 정의 책임자

암울한 미래는 아직 우리 손으로 막을 수 있다. 신속한 탈탄소화가 가장 효과적인 전 지구적 보험이 될 수 
있다. 과거의 기후변화 대응 실패는 세계를 위기 직전 단계로 몰아넣었지만, 이제 우리는 10년 동안 연간 
7% 이상의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 어렵지만 해결 가능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⁴¹ 첫 번째 단계는 화석 
연료 확장을 즉시 중단하고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효율화와 같은 에너지 수요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다.⁴²

보험 회사들은 갈림길에 서 있다. 보험으로 보장될 수 있는 미래를 선택하기 위해 보험 회사는 기후 위험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기후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⁴³

$25T
기후변화로 위험에 처한 
주거용 부동산 가치

7%
10년간   
필요한 연간   
배출 감축량

5
현재 온난화 수준에서 
불확실성 범위 내의  
티핑 포인트

도표 3:

“ 보험사들이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보험 인수 및 가격 책정 방식은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보험 제공이 중단되면 은행을 포함한 다른 금융 
부문으로 그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국제결제은행),  
2023년 11월, 중앙은행 협의체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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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경제에 큰 타격을 줄 다음 충격이 
기후변화와 관련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다. 가장 먼저 무너질 분야는 
보험 시장이다. 처음에는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지고 결국에는 보험 가입이 
불가해질 것이다. 보험사가 극심한 기후변화 
위험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보험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 시장이 위기에 처하면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 중 하나가 주택담보대출 
시장이다. 부동산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지면 
금융기관도 담보 대출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흔들리면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가 줄어들면 매도자는 부동산을 
처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미국 국영 주택담보대출 기관인 프레디맥Freddie 

Ma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08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시 피해는 
부실 주택담보대출이 있던 곳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모두가 고통받았다. 

가장 단순한 메시지는 이렇다. 보험사로부터 
신규 청구서나 갱신 거부 통지서를 받게 
되는 순간,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이 당신의 
집 문턱까지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입자들도 이러한 기후변화 부정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 문제는 보험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은 
해수면 상승, 폭풍 등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화석 연료 배출에서 비롯된다. 화석 연료 
배출은 보험을 너무 비싸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 시장을 위기에 빠지게 한다. 

이 문제를 ‘수도꼭지’ 비유로 설명할 수 있다. 
싱크대에 물이 계속 넘치고 있다면 우리는 물을 
닦아내기 위해 수건을 들고 뛰어들어야 하며 
마지막에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석연료 배출이라는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하며 화석연료 
배출이라는 수도꼭지를 잠그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Sheldon Whitehouse(셸든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 미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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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랄리Generali의 과감한 조치, 1년간 정체된 보험 인수 성과 마무리 

2024년 10월 이탈리아 최대 보험사인 제네랄리Generali는 획기적인 조치로 신규 메탄 LNG 터미널과 가스 
발전소를 포함한 석유 및 가스 확장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석유 및 가스 
개발 금지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며 미드스트림/다운스트림 인프라에 대한 제한은 기후 성과를 기준으로 
전환이 뒤처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⁴⁴

제네랄리Generali는 전 세계적으로 석유 및 가스 가치 사슬 전체 제한을 도입한 최초의 보험사가 되었다. 
알리안츠Allianz, AXA, 처브Chubb, 솜포Sompo와 같은 유럽과 글로벌 보험사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반복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메탄 LNG 확장 사업에서 벗어날 최초의 기회를 놓쳤다.

평화로운 시위가 몇 주 동안 이어진 후 취리히Zurich는 신규 석유 및 가스 추출과 금속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 인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⁴⁵ 이는 로이드Lloyd's 시장을 제외한 모든 주요 유럽 보험사가 이제 
신규 석유 및 가스 추출을 배제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취리히Zurich의 2024년 9월 전환 계획은 고객의 
Scope3 배출량을 포함하지 않는 부실한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대부분의 보험 배출량을 제외했다.⁴⁶

새해를 앞두고 알리안츠Allianz와 뮌헨 리Munich Re는 2050년까지 넷제로 배출을 위해 1.5°C 목표를 따르지 
않는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보험 인수 및 투자 제한 여부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⁴⁷ 현재 석유 및 
가스 기업의 96%가 신규 매장량 탐사와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1.5°C 목표를 충족하는 신뢰할 만한 
계획을 채택한 기업은 전무하다. 따라서 알리안츠Allianz와 뮌헨 리Munich Re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기후 목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과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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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ILL INSURE   
1 BILLION PEOPLE 
COUNTING ON 
COLLAPSING REEFS?
산호초에 생계를 의지하는 
10억 명의 사람들을 누가 보호할 것인가?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미래

보험이 보장된 
미래

오늘의 배출량을 줄여 내일의 지역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보험산업 

96%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인  
석유 및 가스 기업 



그림 4: 석탄 제한 조치를 취한 기업의 시장 점유율, 2017-2024

그림 5: 석유 및 가스 제한 조치를 위한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202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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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과 2024년의 재보험 시장 점유율 감소는 시장 규모 및 점유율 계산 방법 변경과 관련이 있다.
제한 조치를 취한 재보험사의 수는 감소하지 않았다.

2023년과 2024년의 재보험 시장 점유율 감소는 시장 규모 및 점유율 계산 방법 변경과 관련이 있다.
제한 조치를 취한 재보험사의 수는 감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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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오늘의 배출량을 줄여 내일의 지역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보험산업

일본 보험사, 점진적인 변화 시도

도쿄 해상Tokio Marine은 고탄소 배출 고객들에게 2030년까지 탈탄소화 계획을 요구하는 참여 정책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신규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⁴⁹

한편, MS&AD는 아시아 보험사 중 최초로 보험 대상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절대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2030년까지 국내 기업 포트폴리오의 배출량을 37%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1.5°C 목표에 부합하려면 배출량 감축 목표를 43%로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⁵⁰ 

미국 보험사, 여전히 화석 연료 사업 '관행대로' 진행

보험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철수하고 적절한 보험 보장을 제공하지 못한 같은 해에 AIG, 리버티 뮤추얼
Liberty Mutual, 트래블러스Travelers와 같은 미국 보험사들은 여전히 화석연료 확장에 대한 보험 인수를 지속하며 
유의미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⁵¹ 이 가운데 처브Chubb는 새로운 미드스트림 보존 기준과 메탄 배출 기준을 
도입하며 예외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여전히 많은 허점이 남아 있다. 더 나아가 처브Chubb는 텍사스의 
카리즈오/코메크루Carrizo/Comecrudo 부족이 지속적으로 반대 시위를 했던 리오 그란데Rio Grande LNG 프로젝트를 
중단했다.⁵²

그러나 AIG는 리오 그란데Rio Grande LNG 프로젝트를 대신 인수하며 논란을 빚었다. AIG는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AIG는 미국 내 석탄 
산업의 최대 보험사로 연간 약 5억 달러 이상의 화석연료 보험료를 거둬들이면서도 기후 위험을 이유로 
지역사회를 위한 보험 제공을 철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⁵³

EACOP 리스크 증가 

올해  프로비타스1492Probitas1492, 시리우스포인트SiriusPoint, 엔스타 그룹Enstar Group, 리버스톤 인터내셔녈Riverstone 

International, 블래넘Blenheim, SA 미콕SA Meacock 등 6개 보험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동아프리카 원유 파이프라인
(EACOP)에 대한 참여를 거부했다. 이로써 EACOP에 대한 보험 제공을 거부한 보험사는 총 29개로 
증가했다.⁵⁴ 한편, AIG, 도쿄 해상Tokio Marine, 처브Chubb, 초서Chaucer, 히스콕스Hiscox 등 주요 보험사들은 EACOP 
참여를 중단하라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또한 프로비타스1492Probitas1492는 전 세계적인 시위 이후 웨스트 
컴브리아West Cumbria 석탄 광산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⁵⁵

 
약화되는 기후 리더십

올해 석탄, 석유, 가스 제한 조치를 취한 보험사의 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정체된 보험 언더라이팅은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둔화를 나타낸다. 기후 변화의 영향이 심화되고 점점 더 많은 지역사회가 
보험에 접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Insure Our Future 스코어카드 평가에서 최상위에 오른 보험사조차도 
진정한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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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보험 언더라이터로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화재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집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전 직장인 리버티 뮤추얼
Liberty Mutual이 보험 갱신을 거부했고, 그 결과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동시에 
이 회사가 화석연료 확장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리버티 
뮤추얼Liberty Mutual은 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Sabreena(사브리나), 보험업계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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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ILL INSURE  
THE FIRST CATEGORY 6 
SUPERSTORM?
카테고리 6 슈퍼 태풍에 보험을 최초로 
제공할 보험사는 누구인가?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미래

보험이 보장된 
미래

0
1.5°C 경로에 부합하는 
주요 보험사들

29
보험사들이   
EACOP를 배제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직접 보험 (%) 재보험 (%)



평가 점수표 한눈에 보기

7.1 - 103.5 - 71.5 - 3.4

평가기준

전반적인 업계 약세 속에서 재보험사/보험사의 화석 연료 정책 상대적 비교 평가 

언더라이팅 투자

석유 및 가스 석탄 총합 총합

재보험사 국가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제네랄리Generali 7.3 1 6.7 3 6.4 1 6.4 2

알리안츠Allianz 4.6 2 7.6 1 6.2 2 4.3 9

취리히Zurich 3.7 4 7.4 2 5.4 3 5.8 4

스위스 리Swiss Re 3.5 5 6.2 5 5.1 4 5.7 5

아비바Aviva 3.8 3 5.6 7 4.1 5 5.1 7

AXA 2.2 10 6.4 4 3.9 6 6.3 3

하노버리Hannover Re 3.2 6 4.3 9 3.7 7 3.4 13

AXIS 캐피탈Axis Capital 1.3 15 6.2 5 3.4 8 5.1 8

뮌헨 리Munich Re 2.8 7 4.2 10 3.1 9 4.1 11

HDI 글로벌 탈란스HDI Global – Talanx 2.6 8 3.2 12 3.0 10 3.5 12

스코르SCOR 1.9 11 4.6 8 2.9 11 9.7 1

마프레Mapfre 2.2 9 3.9 11 2.7 12 4.3 9

AIG 1.3 12 1.8 14 1.6 13 2.1 16

QBE 1.1 17 2.1 13 1.5 14 5.5 6

도쿄해상Tokio Marine 1.3 14 1.5 15 1.4 15 2.0 18

MS&AD 1.1 18 1.2 17 1.4 15 2.0 18

솜포Sompo 1.3 13 1.2 17 1.3 17 2.6 15

처브Chubb 1.2 16 1.2 17 1.2 18 0.9 21

삼성화재Samsung FM 1.1 18 1.4 16 1.2 19 2.0 18

하트퍼드The Hartford 0.9 20 1.2 17 1.1 20 2.6 14

트래블러스Travelers 0.9 20 1.2 17 0.9 21 2.1 16

페어팩스 파이낸셜Fairfax Financial 0.4 22 0.8 22 0.5 22 0.0 26

핑안Ping An 0.0 24 0.6 23 0.4 23 0.9 21

리버티 뮤추얼Liberty Mutual 0.0 24 0.6 23 0.2 24 0.9 21

로이드Lloyd's 0.1 23 0.1 25 0.1 25 0.2 25

WR 버클리WR Berkley 0.0 24 0.0 26 0.0 26 0.9 21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0.0 24 0.0 26 0.0 26 0.0 26

에버레스트 그룹Everest Group 0.0 24 0.0 26 0.0 26 0.0 26

PICC 0.0 24 0.0 26 0.0 26 0.0 26

스타Starr 0.0 24 0.0 26 0.0 26 0.0 26

0.0 - 1.4

인권 및 원주민 권리

• 6개 재보험사/보험사가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 
동의(FPIC) 정책에 서약했다: 하노버리Hannover Re, HDI 
글로벌HDI Global, 취리히Zurich, 알리안츠Allianz,  AXIS 캐피탈
Axis Capital, 스위스 리Swiss Re

• 올해 추가된 6개 보험사를 포함해 총 29개 재보험사
가 동아프리카 원유 파이프라인(EACOP)에 대한 보험
을 배제했다.

2025년 진전을 위한 기회: 

• 메탄 LNG 및 야금용 석탄을 포함한 모든 화석 연료 
확장을 배제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석탄, 석유 가스 제한을 특약 재보험으로 확대해야 한다.
•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 동의(FPIC) 정책과 정책

의 효과적인 실행을 확대해야 한다. 
• 인권 침해 사례가 확인된 프로젝트를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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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선도 기업 

• 제네랄리Generali는 '전환 후발주자' 기업이 개발하는 새로
운 LNG 터미널을 포함하여 석유 및 가스 가치사슬 전반
에 걸친 보험 제한 조치를 도입했다.

• 취리히Zurich는 야금용 석탄에 대한 정책을 정의하며 신규 
광산 및 개발자 모두를 배제한다.

• MS&AD는 아시아 최초로 보험 대상 배출량 줄이기 위
한  절대적 목표를 설정했다.

• 처브Chubb는 텍사스 카리즈오/코메크루도Carrizo/Comecrudo 부족의 
시위 이후 리오 그란데Rio Grande LNG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순위 변동 주요 내용

• 제네랄리Generali는 가장 강력한 정책을 펼쳐 알리안츠Allianz를 
추월했다.

• 취리히Zurich는 AXA와 스위스 리Swiss Re를 추월하며 상위 
3위에 진입했다.

• 도쿄해상Tokio Marine과 MS&AD는 순위에서 두 단계 상승했다.
• 대부분의 점수와 순위는 큰 변동이 없었으며 이는 기

후 위기가 비선형적 변곡점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화석연료 관련 대응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석연료 제한 현황
석탄:

• 평가 대상 30개 재보험/보험사 중 25개(작년 24개사)가 
석탄 보험 인수 제한 정책을 도입했다. 

• 18개 재보험/보험사가 신규 석탄 광산 및 발전소를 배제하고 
있다.

• 신규 석탄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기업을 배제한 곳은 6개에 
불과하다.

• 8개 재보험/보험사(알리안츠Allianz, AXA, AXIS 캐피탈Axis 

Capital, 제네랄리Generali, 마프레Mapfre, 스코르SCOR, 스위스 리Swiss Re, 
취리히Zurich) 는 OECD/유럽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석탄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 4개의 재보험사(하노버 리Hannover Re, 뮌헨 리Munich Re, 스코르SCOR, 
스위스 리Swiss Re)는 해당 기한까지 특약 재보험56에서 석탄 
사업을 철수할 계획이지만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 평가된 30개 보험사 중 25개사가 석탄 투자 제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 11개사(뮌헨 리Munich Re의 정책을 포함하여 10
개에서 증가) 1.5°C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석탄 기업에 대한 
투자를 거부한다. 

석유 및 가스 :

• 30개 재보험사 중 23개사(작년 22개사)가 현재 일부 
석유 및 가스 제한을 두고 있다. 

• 11개 유럽 재보험사는 새로운 업스트림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를 배제한다. 취리히Zurich의 새로운 정책으로 
작년 10개사에서 증가했으며⁵⁷ 로이드Lloyd's는 유럽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뒤처진 곳이 되었다.

• 15개 재보험/보험사(작년 14개사)는 타르샌드에 깊이 
관여하는 회사에 대한 보험을 배제하고 7개사는 북극 
석유 및 가스에 대해 보험을 제한하다.

• 8개 재보험/보험사는 석유 및 가스 단계적 폐지 전략을 
구축하기 시작했다.58

• 2개 재보험사인 하노버리Hannover Re와 스위스 리Swiss Re는 
석유 및 가스 특약 사업을 평가하는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59

• 30개 보험사 중 21개사가 일부 석유 및 가스 투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스코르SCOR만 업스트림 석유 및 가스를 
확장하는 회사를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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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 LNG 확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는 외면하는 보험산업  

새로운 증거는 보험사들이 LNG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 및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 LNG 확장은 글로벌 화석 연료 의존도를 고착화하는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힌다. 
동남아시아에서는 2,200억 달러 규모의 LNG 수입 인프라 확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타르와 미국에서는 
대규모 공급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⁶⁰ 올해 4월, 미국 상원 예산 위원회는 화석연료 산업이 수십 년 동안 
메탄가스를 "브릿지 연료"로 홍보하며 대중을 오도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기후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폭로했다.⁶¹ 이어 10월, 동료 심사를 거친 연구에서 미국의 LNG 수출이 석탄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기후변화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속한 기후 전환에서 LNG의 역할이 완전히 
부정되었다.⁶²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과 레인포레스트 액션 네트워크Rainforest Action Network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35개의 
보험사가 지역사회와 원주민의 신성한 땅을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걸프 연안을 따라 대규모 LNG 
수출 터미널 건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⁶³

“ 루이지애나에서는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운이 좋은 편이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삼는 기후 
위험은 정작 이들이 우리 지역에 몰래 지원하는 
메탄 폭탄들 때문에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 같은 평범한 
가정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고 유해 
산업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도록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며 반드시 멈춰야 한다.”

Roishetta Sibley Ozane(로이셰타 시블리 오잔), 
레이크 찰스 거주자 겸 루이지애나 Vessel Project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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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로부터 자신들의 개입을 체계적으로 숨기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5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7개 주요 LNG 프로젝트에서 보험사들의 역할을 밝혀냈다.

• 프리포트 LNG(텍사스): AIG, 알리안츠Allianz, AXA, 처브Chubb, 리버티 뮤추얼Liberty Mutual, QBE, 스타
Starr, 스코르SCOR, W.R. 버클리W.R. Berkley 등이 참여한 이 시설은 화재, 안전사고, 규제 위반 등의 이력이 
있으며 2022년에 대규모 폭발 사고도 발생했다.

• 리오그란데 LNG(텍사스): 처브Chubb가 해당 프로젝트의 보험을 제공했지만 카리즈오/코메크루Carrizo/

Comecrudo 부족의 시위 이후 철회했다. AIG는 부족으로부터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 동의(FPIC)를 
얻지 않고 보험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카메론 LNG(루이지애나): AIG, 알리안츠Allianz, AXA, 처브Chubb, 리버티 뮤추얼Liberty Mutual, 뮌헨 리
Munich Re, 하트퍼드The Hartford, 도쿄 해상Tokio Marine, 스코르SCOR, 스타Starr, 스위스 리Swiss Re, W. R. 버클리
W. R. Berkley, 취리히Zurich 등이 보험을 제공했으며  발암물질인 벤젠을 포함해 유해 대기 오염 물질 60건 
이상 배출한 것으로 기록된 시설이다.

특히 흑인 및 유색인종 커뮤니티는 터미널 시설로 불균형적인 오염 피해와 동시에 보험료 인상, 보험 보장 
범위 축소 등 이중적인 여러움을 겪고 있다. 터미널에서 3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사회는 미국 거주자의 
80%보다 더 위험한 미립자 물질에 노출되어 있지만64 협의 및 동의에 대한 권리는 무시되고 있다.

인권을 침해하는 LNG 공급 확장은 향후 2년 안에 수요 불균형 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LNG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일본, 한국, 유럽의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⁶⁵ 베트남, 필리핀, 
태국과 같이 LNG 수입 확장을 계획 중인 다른 국가들도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수요 
증가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다.⁶⁶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는 화석 연료보다 비용이 저렴하며 2030년까지 1.5°C 목표에 필요한 배출량 
감축의 3분의 1 이상을 제공할 수 있다.⁶⁷ 보험사는 위험한 LNG 확장에서 벗어나 강력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청정 에너지 구축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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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 연료 보험료의 30%에도 못 미치는 재생에너지 보험료,  
에너지 전환에 걸림돌 우려

하우든Howden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속된 10조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전환 투자를 실현하려면 보험 
인수 역량을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⁶⁸ 올해 전 세계 청정 에너지 투자 규모가 화석 연료 투자 대비 두 
배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⁶⁹ 시장 조사 기관 인슈라모어Insuramore의 데이터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보험 
시장은 여전히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활동에 대한 원수보험료 수익은 총 65억 
달러로 전체 재생 에너지 보험 시장 규모가 전체 상업용 화석 연료 보험 시장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⁷⁰ 이러한 격차는 기후 변화로 인해 이미 보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023년 화석 연료 보험 시장은 220억 달러에 달하며 2021년(200억 달러)과 2022년(213억 달러)
에 비해 소폭 성장했다. 여기에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종속 보험(Captive Insurance)이 추가적으로 
100억 달러를 차지했다. 과학자들이 최악의 기후 영향을 피하려면 매년 7% 이상의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경고하는 가운데⁷¹ 화석 연료 보험 시장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2023년 상위 30개 화석 연료 보험사는 상업용 화석 연료 고객을 대상으로 각각 2억 2천만 달러에서 7
억 5천만 달러 사이의 원수보험료를 수취했다. 버뮤다에 본사를 둔 AEGIS와 중국 보험사 PICC는 각각 
17억 8천만 달러와 12억 5천만 달러로 눈에 띄는 수치를 보여준다.⁷²

대부분의 모든 주요 보험사는 에너지 보험 포트폴리오(원자력 제외)에서 재생에너지에 비해 화석 
연료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유럽 보험사의 화석 연료 비중은 57~82%(제네랄리Generali 57%, 마프레
Mapfre 82%)인 반면, 미국 보험사는 73~85%(트래블러스Travelers 73%, W.R 버클리W.R. Berkley 85%)로 가장 
뒤처져 있다. 주요 아시아 보험사는 64~76%(핑안Ping An 64%, PICC 76%) 수준이다.

석탄 보험 시장은 중국과 일본 보험사가 주도하고 있다. 잉다타이허Yingda Taihe, PICC, 도쿄해상Tokio Marine, 솜포
Sompo는 석탄 보험사 상위 5위권에 포진되어 있다. 석유·가스 보험 시장에서는 AEGIS, 처브Chubb, 페어팩스
Fairfax, 알리안츠Allianz, 마프레MAPFRE, AXA와 최근 FM 글로벌FM Global이 상위 10개 보험사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30대 화석연료 보험사를 제외한 주요 보험사 중 재생에너지 보험료가 화석연료를 웃도는 곳은 단 3
곳뿐이다. AXIS 캐피탈AXIS Capital이 92%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아비바AVIVA(84%), 뮌헨 리Munich Re (72%)가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이들조차 신규 석유·가스 프로젝트를 완전히 배제하는 정책은 갖추지 못했다. 특히 
뮌헨 리Munich Re의 재보험 사업은 이번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한편, 중국 보험사들은 화석 연료 제한 정책이 매우 약한 편이지만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개 재생에너지 보험사 중 3개(PICC, 핑안Ping An, 잉다타이허Yingda Taihe)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이다. 이는 중국 재생에너지 시장 지배력을 반영하며, 업계 최대 성장 기회를 놓칠 위험에 
처한 서구와 동아시아 보험사들에 비해 중국 보험사들이 국제 시장으로 확장할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우든Howden은 보험사들에게 재생 에너지 개발업체와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리스크 분석을 개선하여 
보험 수용력 격차를 해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규모를 확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보험사들은 강력한 인권 기준과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 동의(FPIC) 정책을 채택해 전례 없는 청정 
에너지 전환이 지역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5개 재보험사/보험사(알리안츠Allianz, AXIS 캐피탈Axis Capital, HDI 글로벌HDI Global, 스위스 리Swiss Re, 취리히
Zurich)는 보험 인수 전 실사 과정에서 FPIC를 고려하기로 약속했다. 2010-2020년 사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해 200건 이상의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만큼⁷³ 보험사들은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험사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정의 실현을 함께 추구할 때만이 인류와 지구를 
위한 진정한 전환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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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ILL INSURE  
OUR AIR AND THE  
AMAZON RAINFOREST?
누가 우리의 공기와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호할 것인가?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미래

보험이  보장되는 
미래

오늘의 배출량을 줄여 내일의 지역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보험산업

2x
화석연료 대비 전 세계 
청정에너지 투자 규모

92%
AXIS 캐피탈AXIS Capital 의 
에너지 보험료에서 재생 
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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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화석 연료와 재생 에너지 보험료 비중 비교 (%)
 
2023년 기준, 회사별 에너지 분야 총 원수보험료(원자력 제외)를 기반으로 작성된 데이터 (USD millions)

오늘의 배출량을 줄여 내일의 지역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보험산업

화석 연료 
보험 비중 
%

재생 에너지 
보험료 비중

%

화석 연료 보험 비중
재생에너지 보험료 비중

PICC
$1650M

에버레스트
Everest Group

$205M

알리안츠
Allianz

$925M

마프레
MAPFRE

$670M

스타
Starr Companies

$540M

스코어
SCOR

$1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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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포드
The Hartford

$335M

제네랄리
Generali

$350M

탈란스(HDI)
Talanx(HDI)

$365M
MS&AD 
$415M

AIG
$700M

페어팩스 
파이낸설 홀딩스

Fairfax Financial 
Holdings

$925M버크셔 해서웨이 보험 
Berkshire Hathaway Insurance

$485M

W.R Berkley 회사
W.R Berkley Corporation

$710M

스위스 리
Swiss Re

$280M

처브
Chubb

$975M

AXA
$790M

취리히
Zurich

$850M

솜포 홀딩스
Sompo Holding

$545M

QBE
$675M

핑안
Ping An

$550M

도쿄 해상
Tokio Marine

$725M

리버티 뮤추얼
Liberty utual

$655M

트래블러스
Travelers

$650M

아비바
Aviva

$95M

뮌헨 리
Munich Re

$195M

28%
72%

16%
84%

8%
92%

AXIS 캐피탈 
AXIS capital

$130M

삼성화재
Samsung Fire & 

Marine

$160M

북미
유럽 & 영국
아시아 & 호주 

원 크기는 보험료 규모를 나타낸다.

KEY



2%의 의문: 보험사들은 왜 청정 에너지 기회를 외면하고 기후 파괴를 
선택하는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5.3%를 차지하는 28개 주요 손해보험사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상업용 화석 
연료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2% 미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푼돈'에 불과하다. 
또한 보험사의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액은 106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는 화석 연료 보험 수익인 113억 
달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사업은 보험사 전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알리안츠Allianz, AXA, MS&AD, 리버티 뮤추얼Liberty Mutual, 도쿄 해상
Tokio Marine, 트래블러스Travelers, 취리히Zurich 등 15개 주요 보험사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이 화석연료 
보험료 수익을 이미 초과한 상황이다. 기후 티핑포인트를 눈앞에 둔 지금도 화석 연료 확장을 지원하는 
손해보험 업계의 경제 논리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기후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청정 에너지 시장은 성장하는 반면,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전환함에 따라 
화석 연료 산업은 구조적 쇠퇴에 직면하게 된다.⁷⁴ 하지만 보험사는 기후 위험으로부터 이익을 얻기도 
한다. 스위스 리Swiss Re는 기후 위험으로 인해 2040년까지 1,490억~1,830억 달러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⁷⁵ 그러나 가계와 공공 예산은 이미 치솟는 기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보험 산업을 중대한 갈림길로 몰아넣는다. 보험 산업은 사회를 한계점으로 몰아넣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여 모두의 손실을 줄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보험 업계는 화석 연료 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보험사가 기후 리스크에 취약한 지역사회에서 철수해 보험 위기를 초래했던 
것처럼 단기 계약을 활용해 내년부터 화석 연료 사업에서 철수한다면 다른 산업이나 정부보다 빠르게 
세계를 기후 안정 경로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신규 석탄 광산과 발전소 
보험 가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나⁷⁶ 보험 업계는 여전히 석유와 가스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신규 프로젝트는 화석 연료 보험료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기존 화석 연료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석유 및 가스 확장을 제한하고 기후 리스크의 확산을 직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물론 화석 연료 업계는 상호 보험이나 종속 보험(Captive Insurance)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보험 자회사과 같은 대안을 
모색할 수 있지만 확장을 위한 보험 수용 역량, 특히 재보험 수용력을 빠르게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는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 AIG, 처브Chubb, 마프레Mapfre, 솜포
Sompo, 스타Starr, W.R. 버클리W.R.Berkley와 같은 보험사들은 느슨한 제한 정책 하에 과도한 화석연료 보험료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전략적 실수이거나 냉소적인 베팅으로 볼 수 있다. 구조적 쇠퇴가 예상되는 
비교적 적은 수익원에 집착하면서 자신들이 조장한 기후 위험 증가에 의존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더 나아가 아비바Aviva, 알리안츠Allianz, AXIS 캐피탈AXIS Capital, 뮌헨 리Munich Re, 제네랄리Generali와 같이 기후 전환에 
앞장선 보험사들이 뒤처진 경쟁사들로 인해 더 큰 기후 손실을 떠안게 되는 왜곡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선두 기업들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업계 전반에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규제 도입을 과감히 촉구해야 한다. 기후변화 영향이 심화되고 
규제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자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서는 정책 입안자와 규제 기관이 보험 산업이 우리의 미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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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ILL INSURE 
EUROPE’S ICE AGE  
IF OCEAN HEAT  
TRANSFER FAILS?
해양 열 전달이 멈춘다면 
유럽의 빙하기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보험이 보장되지 
않은 미래 

보험이 보장된 
미래

15
보험사들은 기후 손실 
금액이 화석 연료 보험 
수익을 초과했다고 
주장한다.

2%
화석 연료 포트폴리오는 
기후 위험을 억제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보험사에게 바라는 Insure Our Future의 요구사항 

Insure Our Future는 올해 캠페인 요구사항을 수정하여 보험사들에게 화석연료 산업으로부터 기후 
비용을 회수하고 청정에너지 경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효율성 조치, 저장 용량, 그리드 인프라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정한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적정가격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며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이 의사 결정을 이끌어야 
하며 안전하지 않은 기술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0

석탄, 석유, 가스 신규개발 및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 제공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투명하고 1.5°C 목표에 부합하며 구속력 있는 배출량 감축 목표를 즉시 정의하고 채택하십시오.

1.5°C 목표에 부합하는 전환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신규 화석 연료 고객에 대한 보험 제공을 즉시 중단하고 석탄, 
석유, 가스 생산 확장을 지원하는 기존 고객에게도 보험 서비스를 중단하십시오. 또한 2025년 말까지 전환 계획이 
없는 기존 화석 연료 회사와의 모든 보험 계약을 단계적으로 종료하십시오.

기후 재난 비용 증가를 보험 계약자가 아닌 오염자가 부담하도록 화석연료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1.5°C 경로에 부합하는 전환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석탄, 석유 및 가스 회사에서 수탁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즉시 회수(투자철회)하고 정의롭고 평등하며 신속한 청정에너지 경제 전환을 위해 투자 
규모를 확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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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에 따라 영향을 받는 원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를 
확보하고 문서화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고객들이 모든 인권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강력한 실사 
및 검증 메커니즘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하십시오. 

스튜어드십 활동, 무역 협회 회원 자격, 주주 및 기업 시민으로서의 공개적 입장을 투명한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1.5°C 목표에 맞게 즉시 조정하십시오.

우리의 요구 사항:

화석연료 업계, 보험사들과의 첫 법적 공방 시작...보험사들의 
대응은?

대형 화석 연료 회사를 상대로 최소 86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소송이 
예상된다.⁷⁷ 최근 한 사례는 화석 연료 업계가 기후 변화 책임을 놓고 자사 보험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와이에서 석유 회사 알로하 페트롤리엄Aloha Petroleum은 기후 소송에서 
자신을 변호하기를 거부한 AIG의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온실가스 
배출이 보험 약관상 오염 물질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했다.⁷⁸ 화석 연료 업계가 법적 책임을 보험사에 
전가하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들은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하기보다는 
공격적인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 화석 연료 고객이 없는 보험사들 역시 기후 
손실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은 오히려 소송을 제기할 강력한 동기를 가질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담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성공했던 
건강보험사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⁷⁹ 소송을 통해 화석 연료 산업에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재보험사/보험사가 행동에 나설 것인가?

31오늘의 배출량을 줄여 내일의 지역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보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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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와 규제 당국: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지금 행동하라

규제 조치를 위한 세가지 시나리오

입법자와 규제 당국은 공익과 금융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 결정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 
탈탄소화, 지역사회 보호와 회복력 강화, 그리고 기후 비용의 공정한 분담과 같은 핵심 사안에서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대한 개입이 없다면 보험업계는 현재 궤도를 따라 두 가지 파괴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및 규제 조치(세번째 시나리오)를 통해 정의롭고 안전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사람

오염자

시장 실패와 세계의 위기:   
기업의 면죄부, 대중의 몰락

보험사는 점점 더 많은 지역과 기후 
위험 범주에서 철수하고 있다. 동시에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면서 기후 
리스크는 비선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기후 재난이 
심화되고 티핑포인트로 인한 전례 없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일부 국가들은 '보험 
가입 불가' 지역으로 분류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는 부채 위기와 개발 과제를 더욱 
악화시킨다.⁸⁰

전 세계 지역사회는 반복되는 기후 위험 
속에서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고 
공공 예산은 고갈되며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여전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수익을 올리는 한편 화석 연료 산업은 
기후 재난이 불가피한 미래를 고착화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과 규제 기관들의  점진적이고 
단편적인 조치로 인해 최근 십 년간 배출량 
감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보호된 
구역에 사는 부유한 지역사회만이 보험 
혜택과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외 지역사회는 지속 가능한 회복력을 
구축할 수 없으며 점점 더 심화되는 기후 
위기에 대비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취약 계층의 지역사회에서는 보험 보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역사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저소득 국가들은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기후 재난의 여파와 불공정한 
부담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 화석 연료 
산업은 정당한 부담을 회피하고 있으며 민간 
보험사는 수익성이 높은 시장을 선택적으로 
겨냥하고 공공 프로그램은 늘어나는 손실로 
인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보험 가용성이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이원화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수십 년간 
이루어온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진보를 
퇴행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위기는 행동을 촉발한다. 공공 당국은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여 보험사들의 
악순환(리스크 악화와 보장 철회)을 
선순환(리스크 감소와 적정 보험료)
으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 10년 간 
보험사들은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고 증가하는 리스크에 
대한 회복력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후 비용은 여전히 상승하겠지만 
오염자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저소득 지역사회는 더 공정한 
리스크 분담 방식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보험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불가피한 기후 리스크에 직면한 
지역은 체계적인 이주 지원을 받게 
된다. 보험 업계가 정부의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에 동참하면서 전 
세계의 보험 격차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현재의 신속한 배출량 감축은 전 세계 
지역사회가 더 뜨거워진 지구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기후 영향을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적고, 늦은 대응:    
보호받는 소수와 외면받는 다수

우리의 선택:  
보험이 보장하는 미래

사람

오염자

낮은 회복력 부분적인 회복력 공평하고 정의로운 회복력
2030년까지 배출량 정체 소규모 배출량 감소 2030년까지 대폭적인 배출량 감소

사람

오염자

누가 기후 피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가?

그림 7: 세 가지 요인이 시나리오 결과를 개선한다. 

배출 감축 속도,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자금 조달, 기후 피해 비용의 오염자 부담

Insure Our Future가 보험사들에게 요구하는 사항



보험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기후 행동이 지연될수록 보험 시장과 경제에서 사회적 티핑 포인트가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되돌리기 매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⁸¹

회복력은 지역적 특성이 강해 이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다음 섹션에서는 보험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정책 권고: 우리의 힘으로 내일을 약속하라  
 
규제 당국과 정책 입안자들은 1.5°C를 초과하는 온난화 시나리오가 지역사회와 금융 시스템에 초래하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강력하고 조율된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권고사항
 
 
사전 예방 조치 도입 
기후 리스크를 국제 보험그룹들의 감독 체계와 자본 기준에 통합해야 합니다. 
국제 보험그룹들의 환경 리스크(기후와 자연 관련 리스크 포함)는 광범위하고 
비선형적이며 불확실한 임계값을 가지며 때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기후 리스크 관리 감독 강화  
보험사의 안전성과 건전성 및 보험 제공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사의 기후 위험 
관리와 완화 조치를 감독하십시오. 보험사의 화석 연료 부문에 대한 보험인수 및 
투자를 평가하고 보험사의 계획이 지구 온난화 1.5 °C 제한 목표와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⁸²

공정한 리스크·비용 분담 정책 실행  
개인, 기업, 지역사회가 자신들이 초래하지 않았고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리스크와 비용을 떠안지 않도록 공정한 분담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나 소규모 금융 기관과 같은 조직의 재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⁸³ 또한 대형 보험사가 공공 재보험이나 정부 관련 금융 
지원을 받을 경우,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보험 인수와 투자를 줄이는 조건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투명성 의무화 
보험사들은 물리적/전환 리스크, 투자 포트폴리오의 부문별 구성, 보험 접근성, 
화석연료 확장 인수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규제 
기관은 일반 대중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표준화된 리스크 모델링 플랫폼과 
데이터를 개발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후 시나리오 분석 의무화
티핑포인트를 포함한 기후 리스크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기후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합니다. 규제 기관은 기후 리스크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안전성과 건전성,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시스템 회복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모델을 활용해야 합니다.⁸⁴ 

1.5°C 목표에 부합하는 전환 계획 수립 및 공개 의무화
보험사가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환 계획을 수립, 이행 및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이 가능한 단기 및 장기 목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탄소 배출권에 의존하지 않고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배출량을 
감축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인수자 그리고 투자자로서 화석 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⁸⁵

 화석 연료 관련 사업에 대한 자본 요건 강화
보험사의 안전과 건전성을 보장하고 보험사가 금융 시스템에 초래하는 위험을 
반영하여 화석 연료사업에 대한 자본 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86

보험과 기후변화에 대한 혁신적 조치를 실행할 기반은 이미 갖춰져 있다. 유럽 보험 당국은 화석 연료 
자산에 대한 자본 요건을 강화했고 뉴욕에서는 지역사회를 보호하며 보험 산업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제안했다. 입법자와 규제 당국이 공익을 위해 신속히 행동하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87

이러한 시급성을 인지하고 이미 전환을 시작했지만 뒤처진 기업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기후손실에 
직면한 업계 선두 기업들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물론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지만 기후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아이들이 
미래에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10년 동안 매년 7%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생에너지가 화석 연료보다 저렴해지면서 이 목표는 경제적으로도 점점 더 실현 
가능해지고 있다.

보험 업계는 과거 근로환경과 화재 안전을 개선했던 경험을 되살려 당면한 도전과제에 맞서고 기후 안전을 
추진해야 한다. 의지가 있는 정부, 과감한 업계 목소리, 통찰력 있는 언론, 그리고 강력한 시민 사회가 함께 
협력해 오늘 배출량을 줄이고 더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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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방법론

36 부록 372024 Scorecard

기후변화로 인한 보험 손실 추정 

이 분석은 SEO 암스테르담 이코노믹스 SEO Amsterdam Economics에서 수행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전 세계 기상 관련 
보험 손실액을 추정하기 위해 두 가지 데이터셋을 활용했다: (1) 기상 관련 보험 손실액과 (2) 극단적 기상 
현상에 대한 기후 변화 귀속 손실액이다. 이 방법론은 발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동료 심사를 거친 기후 
귀속 과학의 최신 접근 방식을 적용했다.

기상 관련 보험 손실액 데이터는 세계 주요 5개 기업(에이온Aon, 갤러거 리Gallagher Re, 뮌헨 리Munich Re, 스위스 
리Swiss Re, 베리스크Verisk)의 자료를 교차 검증하여 수집했다. 기상 관련 사건의 세부 데이터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기상과 관련 없는 손실을 제외하는 변환 작업을 수행했다. 연간  비(非)기상 관련 손실 비율을 계산해 
전체 자연재해(기상 및 비(非)기상) 손실액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전 세계 극심한 기상 
현상으로 인한 전 세계 보험 손실액의 최소, 최대, 그리고 최적 추정치(5개 출처의 관측치 평균)를 도출했다. 

기후변화 귀속 요인은 뉴먼Newman과 노이Noy(2023)의 연구에서 인용했는데, 이는 현재까지 가장 포괄적인 
극한 기상 현상 속성 데이터베이스(EEA)를 구축한 연구이다. 연구진은 185건의 극단적 기상 현상에 대한 
손실액과 기후 귀속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 세계 기후 변화 귀속 손실의 비율과 가치를 추정했다. 특히 각 
사건의 귀속 위험 비율(FAR)을 사용하여 기후 변화가 책임져야 할 위험 비율을 정량적으로 환산했다. 예를 
들어 FAR이 0.40인 경우, 해당 사건이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40% 더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FAR에 총 손실액을 곱하면 각 사건의 기후 변화 비용(CCcost= FAR * Cost)을 산출할 수 있다. 즉, 
FAR이 0.40인 허리케인이 1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면 그 중 4천만 달러가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로 
간주된다. 이 계산은 각 사건별로 합산하고 외삽하여 전 세계 기후 귀속 손실액을 추정했다.

동료 심사를 거친 과학적 접근법은 직관적으로도 타당하다. 만약 기후 변화로 인해 특정 연도에 극심한 기상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두 배로 높아졌고, 그 해에 이러한 현상이 두 번 발생했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기후 변화(및 이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는 그렇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한 번의 사건(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분석은 이 방법론을 따랐으며 산출한 연간 글로벌 보험 가입 손실의 삼각추정치에 비례하여 뉴먼Newman

과 노이Noy가 계산한  글로벌 기후 귀속 손실의 연간 비율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연간 기후변화로 인한 보험 
손실 추정치를 도출했다. 또한 모범 사례와 업계 표준에 따라 연도별 데이터 변동성을 고려해 5년 이동 
평균을 활용하여 트렌드를 분석했다. 이는 분석 대상 연도와 직전 4년 데이터를 포함한 5년치 평균값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데이터는 20년을 걸친 기간을 다루고 있어 일부 기간의 5년 평균치를 계산할 수 
있었다. 이 보고서는 2012-2022년 마지막 10년의 5년 평균 데이터를 제공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보험 손실과 화석연료 보험 인수 비교

이 분석은 예비 비교 분석으로, 손해보험사의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재무적 노출 추정치와 기후 변화로 
발생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손실 추정치를 비교한다. 분석 목적은 화석연료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험 인수로 
발생한 수익과 화석연료 산업이 직간접적으로 초래한 기후 위기로 인해 보험사가 부담하는 손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손실은 보험사가 제공한 보험 보장으로 촉진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현재 화석연료 
관련 보험 보장을 철회하면 장기적으로 기후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 인슈라모어Insuramore는 Insure Our Future에 평가 대상이 된 28개 글로벌 손해보험사의 세 가지 
주요 데이터와 추정치를 제공했다. 기업보험과 개인보험을 포함한 총 원수보험료(GDPW), 총 원수보험료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 그리고 석탄 채굴, 석유•가스 채굴, 석탄•가스 화력발전과 같은 화석연료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고객들에 귀속되는 총 원수보험료(GDPW)가 포함된다.

평가 대상 30개 기업 중 2개사는 이번 추정치에서 제외되었다. 로이드Lloyd's는 시장 구조상 다른 보험 그룹에서 
이미 총 원수보험료(GDPW)가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제외되었다. 하노버 리Hannover Re는 대부분의 활동이 
재보험 사업으로 분류되며 화석연료 관련 원수보험료가 거의 없거나 미미할 수준일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되었다.

2023년 분석에는 2002~2022년의 전 세계 기후변화 관련 보험 손실 연평균인 300억 달러를 제시했다. 
이는 2022년 손실액이 500억 달러를 초과했고 최근 상승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보수적인 추정치다. 300
억 달러는 인슈라모어Insuramore가 추정한 전 세계 손해보험 시장 점유율에 따라 각 보험사에 비례 배분되었다.

각 보험사별로 화석연료 기업과 관련된 GDPW(총 원수보험료) 중간값을 해당 보험사가 부담한 기후변화 
귀속 손실과 비교했으며 이는 달러와 비율 기준으로 분석되었다.

평가기준 및 점수 산정

본 보고서는 Insure Our Future의 8번째 연례 스코어카드다.

• 주요 손해보험사 및 재보험사 30곳에 상세 설문지를 보냈으며 이 중 17곳이 응답했다(2023년에는 19
곳 응답). 응답하지 않은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 올해 평가 대상 기업 중 중국의 시노슈어Sinosure가 제외되고 캐나다의 페어팩스 파이낸셜Fairfax Financial이 새로 
포함되었다.

• 기존 석유•가스 사업 확장과 새로운 LNG 터미널에 대한 보험 보장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석탄 
보험 인수 평가 항목에 야금용 석탄(중공업 탈탄소화에 중요)을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했다.

•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 동의(FPIC) 정책이 설문에서 더 강조되었다.

• 평가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sure-our-future.com/scorecard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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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힘으로 
2024 스코어카드: 보험, 기후 
변화, 에너지 전환

전 세계 지역사회는 과거 온실가스 감축 
대응이 미흡했던 대가로 막대한 피해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보험사들은 기후 위험에 대한 보험 
보장을 철회하면서도 화석연료 산업 
확장을 위한 보험 인수를 통해 기후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지금 결정적 기로에 서 있다. 오늘 
내리는 결정으로 기후 변화의 임계점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거나 
아니면 내일 닥칠 최악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20년간의 기후 귀속 과학이 
오늘날의 보험 위기에 대해 밝혀낸 것을 
검토하고, 손해보험 부문의 신속한 기후 
전환에 대한 경제적 근거를 탐구하며, 
30개 주요 보험사와 재보험사의 석탄, 
석유, 가스 정책을 분석한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처음으로 입법자와 규제 
당국을 위한 정책 권고 사항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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